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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의 새 사제들
오푸스데이 성직 자치단 주교가 지난 5월 22일 16개국 출신의 37명의 부제들을 사제로 서품 했다. “저희에게 아주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론 하였다. 새로 성품 받은 청년들중 몇 사제들의 증언을 아래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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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각자의 나라 16개국에서는 많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뜻을 찾고 있고 하느님을 목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실 모든 분들에게 기도로서 저희를 도와 주시랴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정 예수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려면 많은이 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다보아 출신인 란드리 바카브레드는 오푸스데이 자치단 소속으로, 로마에 있는 성 에우제니오 대성당에서 5월 22일 오후에 사제 서품된 37단원 중의 한명이다.
에체바리아 주교: "이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서품식에는 약 2천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였다. 새 사제들은 대성당의 사제석을 가득 채웠다. 오푸스데이의 주교는 강론때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주교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생동안,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가시할수 있는 대 사제의 도구로서 이땅에서 그분의 희생을 영원히 하게 됩니다.”
에체바리아 주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서간을 인용하며 사제들에게, 미사 성제때 그리스도께서 빈약한 사제들의 손에 내려 요셔서 현존하게 되신다고 하고, “어찌 이 사실을 보며 놀래고 동의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유에서보다, 나자렛에서보다, 십자가에서 보다 더욱 성체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헤아릴 수 없다 한다면, 저희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무릎을 꿇고 침묵 안에서 이 큰 믿음의 신비를 흠숭해야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 하며, “우리 주위에 잠시 보기만 하면 이세상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하고 있다는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곳에서 부터, 증오와, 폭력과, 인간들의 난폭함의 악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기쁨을 심으며 그리스도의 향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룬다면, 당신의 꺾을 수 없는 인자와 능력에 신뢰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이룰수 있습니다” 라고 강론 했다.
또한 교황님께서 여러 사제들에게 ”특히 청년들과 가족들이 하느님을 잊게하는 강한 문화적 경향이 있는 세상안에서 여러분들은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 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각 인간의 마음을 끌어가는 길을 걸어가며, 착한 목자께서모든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고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에 참여시켜 주실것이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심을 기억했다.
에체바리아 주교는 새 사제들의 부모와 친지들을 축하하였다. “이들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전 84생신을 맞으신 교황님, 로마에 교황대리 주교님, 다른 주교님들, 온세상의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젊고 성장하는 교회, 코다보아
“저희 나라에는 평화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코다보아 출신의 란드리 새 신부는 말한다. 이 국가는 현재 동요하는 정치와 사회상태에 있다. “저희는 남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제로서, 특별히 고해 성사로서 저희 코다보아의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라 하며, “고해 성사로서 저희 신자들은 하느님과 화해하고 영혼의 평화를 얻어,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해와 연대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생인 란드리 신부는 “저희 나라에서 가톨릭 교회는 아직 젊습니다”고 하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믿음에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새로 개종하는 신자들을 봉사하기 위해 많은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교리 교육이 저의 나라 교회의 한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알고 고백성사와 미사 성제에 다가 오게 하는것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한다.
수 많은 호주와 뉴질랜드인들의 기도에 기대어
호주인인 피터 핕사이몬은 호주에서 변호사, 그리고 뉴질랜드의 와이사토 대학에서 법학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시드니에서 로마까지 16000 킬로미터를 건너온 어머니가 서품식에 함께 했다. 그와 함께 또 마리아의 종 수사인 빈센트 삼촌,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말레시아에서 온 몇 다른 친지와 친구들도 참여했다.
1999년 돌아가신 피터 신부의 아버지는 그의 성소의 기원에 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항상 하느님께 관대한 마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동안 절 많이 도와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께 많은 빚을 지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매일 미사안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덧 붙인다. 그리고 미사 성제에 대해 “한 사제를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성 호세마리아에게 제가 미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피터 신부는 많은이들의 기도에 쌓여 있다고 느낀다. “영국에서 친구 가족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개신교에 속해있지만 그들 교회의 예배안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족안에서의 개종, 홍지영 신부
한국인인 홍지영 에밀리아노 신부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1986년에 이민을 가서 가톨릭 믿음을 접촉하여 개종했다. “먼저 모국에서 계신 고모님께서 신자이셨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부터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많은 친지들, 작은 아버님가족들, 할아버님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였고 제 가족안에는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무교인들도 있었지요.”
한국인 신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한국을 방문했을때는 백만명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희 4백만이 된다 말하며, 이 수 많은 개종은 한국인 순교자들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 붙인다. 교황께서 시성한 순교자들 중에 하나인 성 이승훈베드로는 홍신부의 외가의 9대 조상이다.
홍지영 신부는 가정이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개의 장소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제 가족안에서 그랬던것 처럼 많은 이들이 가정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원합니다”. 라며 기도 했다.
새 사제들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한국, 콜롬비아, 코다보아, 칠레, 엘살바도르, 스페인, 온두라스, 이태리, 멕시코, 파라과이, 폴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베네주엘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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